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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반갑습니다.

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첫 임시회를 열고 신 우 철 군수

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.

 302회 임시회는 당면한 각종 조례 재·개정 및 금년 상반기

중,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

게 됩니다.

 군민들께서는 힘차게 출범한 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에 대

해 그 어느때 보다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.

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평소의 생각과 자세를 다시한

번 가다듬고 어제보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임시회 의사일

정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 존경하는 군민여러분!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! 

 7월에 접어들면서 가뭄과 폭염, 바다 고수온이 가히 심상치 

않음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.

 가뭄은 도서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은 

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.

 폭염과 고수온은 들과 바다의 노동현장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

군민들의 건강과 바다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

 물부족 및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해결책

을 강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



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.

 고난이 닥칠수록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

합니다. 

 지금은 물을 아껴 쓰는 절약 정신과 어르신과 어린이 등 약자

를 살피는 이웃사랑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

 우리 모두 이웃사랑 실천으로 가뭄과 무더위의 고통을 분담하

고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길 

기원하겠습니다.

 이번 임시회도 집행부에서 가뭄과 폭염, 고수온대책, 피서객 

맞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

습니다.

 아무쪼록 302회 임시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가뭄과 폭염으

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게 위로를 드리고 신뢰를 얻을 수 

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  

  


